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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특사경,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
- 오피스텔, 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운영 - 

- 7개 업체 검찰 송치, 3개 업체 수사 진행 - 

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

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

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.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

단독주택(다가구주택)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

10곳을 적발했다.

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을 

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. 또한 단독주택

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

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.

이들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5객실을 빌려 세면도구, 수건, 침대

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, 예약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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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문자로 주소, 입·퇴실 방법을 알려주었다. 

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

수 있는 PC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, 운영했다.

C업체는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

장까지 설치,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.  

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관할 행

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,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

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

명을 입건하고,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, 3명

은 현재 수사 중이다. 

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

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

을 시행하겠다”고 말했다. 

<붙임> 단속현장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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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속 현장사진

단속장면 단독주택 업소사진


